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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재생타이어 시장 진출
한국타이어 이어 진입 2010년 20만개 목표 … 중소․영세기업 도산위기

최근 재생타이어를 만드는 중소기업인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.

타이어 메이저 한국타이어가 2007년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금호타이어가 시장 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기 

때문이다.

재생타이어는 마모된 타이어를 일정하게 깎아낸 후 고무를 덧붙여 재활용한 타이어로, 종업원 수가 5-80명

인 중소기업 약 50사가 영업하고 있다.

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박금준 전무는 “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대기업들이 2010년경 20만개 판매를 목

표로 하고 있어 국내 재생타이어 시장의 50%를 차지해 영세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”고 말했다.

대기업의 사업다각화로 자신의 영역을 잠식당해 한숨을 내쉬는 중소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지만, 대기업의 시

장 참여를 제한했던 <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>가 2006년 12월 말 완전 폐지된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.

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, 재생타이어 뿐만 아니라 골판지상자, 국수, 두부, 생석회, 아스콘, 어육연제품 등 

한때 고유업종으로 지정됐던 업종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로 기존 중소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.

최근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고유업종으로 지정됐다 풀린 17개 업종에서 폐지 후 문을 닫은 중소기업이 

2007년 8월 97개에 달했다.

반면, 고유업종에 진입한 대기업은 7개사에 불과했지만,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5.8%에서 20.0%로 4.2%p 

증가했다.

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중소기업인들은 일정정도 공감하면서도 폐지

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.

대․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 대기업의 사업의 인수․개시 또는 확장에 따라 해당 업

종에서 중소기업이 수요감소로 나쁜 영향을 받으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

고 있다.

사업조정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대기업의 시장진입이 2년밖에 늦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명령을 위반하

면 처벌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미약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.

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일본처럼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업종별로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하

거나, 5년 이상 무기한으로 바꾸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

있다.

중기중앙회 관계자는 “고유업종 폐지 이후 사업조정을 신청하거나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”며 “스팀

청소기나 김치냉장고 등 고유업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 개척한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어 중소기업이 피

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”고 말했다.

또 “고유업종제도를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대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

방안이 마련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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